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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 강의와 해설서로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온 대학교수 출신의 저자 김원수 법사가 이번 신간 

구도소설 『참 영원한 성자들의 크신 사랑』을 통해 작가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유감없이 펼쳤다. 

저자는 수많은 저술을 통해 쌓아온 금강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 쉽고 깊게 

빠져들어 단숨에 읽게 되는 <소설 금강경>을 탄생시켰다. 

해방을 10년 앞두고 조선의 독립을 예견했던 금강산 도인, 백성욱 박사. 

밝은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한 범부가 어떻게 변화하여 성자로 거듭나는지를 이 신간 소설에서 생생

하게 증언한다. 이 책은 한 사람의 단순한 일대기를 넘어, 대승大乘의 길을 가는 구체적인 ‘수행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고통과 번민을 실제라고 믿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지를 보여준다. 따뜻한 수채화 풍 일러스트와 함께 펼쳐지는 

두 성자의 삶과 가르침은, 분노와 갈등이 일상이 된 오늘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끝없이 일어나는 오염된 사고의 편린片鱗들은 말끔히 사라지고, 깊은 산속의 시원한 옹달샘을 마신 

듯 청량함과 더불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깨끗이 정화되는 소설이다.

교보문고 2026년 7월 종합 3위, 주간베스트 2위를 기록하였고, 출판유통통합전상망 2026년 7월    

‘화제의 책’ 200선 7위(전국 서점 438곳 판매집계 기준)에 선정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첫 장을 펼치면 단숨에 읽게 되는

‘소설로 만나는 금강경’
실천가능한 금강경 강의와 해설서로 

많은 불자들의 심금心琴을 울리며 

금강경을 전파한 대학교수 출신의 저자,

김원수 법사가 구도求道소설을 통해

새롭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김원수 법사의 수많은 저술 끝에 탄생한 유일한 소설작품.

대한민국 대표 출판사, 김영사 ‘신간 소설’

출간 즉시 종교서적 상위권 진입.

저자 소개  

김원수 |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이사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학박사 학위 취득

·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정년퇴임

· BBS불교방송, BTN불교TV 인기강사

불세출不世出의 도인, 백성욱 박사님을 모시고 4년간 출가 수도한 후, 전 재산을 희사하여 3개 비영

리법인(재단법인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사단법인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들)을 설립하고 무료 급식으로 20년간 약 40만의 노인을 봉양해왔다. 주말출가와 일요 정기법회 

등 금강경 실천수행을 수년째 지도, 특히 금강경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금강경의 핵심 진리를 소설로 녹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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